2020년 5월 4일
후쿠오카 현

금일, 일본은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해서 전국을 ‘긴급사태선언’ 대상 지역으로 하고, 본 현을 포함한 13개의 ‘특정경계도도부현’에 대해 ‘최소 70%에서 최대 80% 정도의 접촉 기회의 저감’을 목표로, ‘계속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’하다는 기본적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.
이에, 후쿠오카 현에서는 최대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조치를 5월 31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현민, 사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 

1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갈 것. 또한, 외출 시에도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것
·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란, 의료 기관의 통원, 식료품・의약품・생필품의 구매, 직장 출근, 야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을 말함
2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,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이동은 적극적으로 피할 것
3 집단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「밀폐」、「밀집」、「밀접」의 「3밀」을 피할 것
4 손 씻기・소독, 마스크, 기침 예절, 타인과의 거리 확보를 지킬 것
5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사(이벤트)나 「3밀」이 있는 모임을 자제할 것
6 사업자는 ‘출근자 수의 70% 삭감’을 목표로 재택근무를 추진할 것. 출근 시에도 시차출근,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
7 발열이나 기침,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, 의료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, 사전에 보건소나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담할 것
8 시설 휴업 등에 대한 협력

[bookmark: _GoBack]　박물관이나 미술관, 도서관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(2주 정도) 경과 후, 감염 상황과 각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.
